
  

 

라이카 카메라, 올라퍼 엘리아슨과 협업한 한정 수량의 

트리노비드 8X40 ‘라이프 에디션’ 공개 

 

  

[사진 설명: 라이카 ‘라이프’ 에디션] 

[엠바고 5월 13일 자정] 100년 전통의 독일 명품 라이카 카메라에서 아이슬란드계 덴마크 설치 

작가인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과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한 쌍안경 제품 ‘트리노비드

(Trinovid) 8x40 – 라이프 에디션’을 5월 13일 선보인다. 한정판 라이프 에디션은 네온 그린 가죽 

트림과 동일한 컬러의 ‘LIFE’ 글자 인그레이빙이 빛이 나는 컬러로 제품에 새겨진 하나의 예술 작

품이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전방위적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로 빛, 움직임, 물, 바람, 안개 등 비물질

적 요소를 미술관에 들여온 걸로 유명하다. 자연, 난민,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동시

에 하우스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도 과감하게 선보인다. 그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세상을 변

화시키는 예술가’에게 주는 상을 받기도 했다.  

라이카 카메라와 함께 선보인 ‘트리노비드 8 x 40– 라이프 에디션’은 올라프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 

‘Life(라이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Life는 2021년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바이엘러(beyeler) 

재단 미술관에서 선보인 제품으로 자연과 인간, 문화의 유기적인 관계와 어떻게 분리되고 조우하

는지를 설명했다. 라이프는 박물관 건물 안팎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산책로를 최대 80cm 깊이의 

물로 채운 몰입형 전시로 유기 염료로 채색된 밝은 녹색 물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식물과 동물 

등이 주변을 채운다. 마치 물이 공간을 지배한 듯한 인상을 주었지만, 주변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울라프 엘라아슨은 경계를 극복하고 시야를 넓히는 작업에 집중한다. 트리노비드 제품 역시 라이

카의 오랜 광학기술이 집약된 과학의 집대성이지만 이 제품을 통해 우리 세계의 주변 환경과 마

주해 인간의 인식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엘리아슨의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 1960년대 출



  

시한 쌍안경의 오마주 제품인 트리노비드는 스타일리시하고 슬림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탁월한 대비, 뛰어난 색감 및 광선 투과율로 생생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적으며 초경량 알루미늄 본체와 첨단 소재, 눈과 비 등 굳은 날씨에도 사용가능한 

방수 기능을 갖췄다.   

 

[사진 제공: 라이카 카메라] 

25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이번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라이프 에디션은 밝은 네온 가죽 트리밍

과 동일한 색상의 ‘LIFE’ 인그레이빙, 일련 번호(1/250)가 새겨져 소장 가치를 불러 일으킨다. 제

품 포장 역시 올라프 엘리아슨의 서명이 동봉된 특별한 메시지 노트와 게런티 카드가 그린 컬러

의 유니크한 박스와 함께 제공된다.  

‘라이프 에디션’은 전 세계 라이카 스토어에서 250개 한정 수량으로 만나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라이카 카메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라이카 홈페이지: https://www.leica-store.co.kr/  

라이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eica_kr/  

 

Appendix. 올라프 엘리아슨 <LIFE, Fondation Beyeler, 2021> 

https://www.leica-store.co.kr/
https://www.instagram.com/leica_kr/


  

 

출처: https://life.fondationbeyeler.ch/  

https://life.fondationbeyeler.ch/

